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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 지속적인 육성책 펼쳐야

전 삼/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회장

사람들의 눈과 귀가 12월 대통령선거에 쏠려 있다. 대선 주

자들도, 또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

있다.

말의 홍수에 또 몇 마디 보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

서지만 대선 주자들과 차기정부에 800여 코스닥 등록법인을

대표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몇 가지 제안한다.

첫째, 코스닥 등록법인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

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.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코스닥 등록

법인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

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우수한 연구·생산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

밖에 없다. 

동일·유사 업종의 회사가 모여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·개발하고, 그 기술을 고부가가

치의 상품개발로 연결하고, 그렇게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

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둘째, 벤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. 일부 부도덕한 기업가의 비리가 전체 벤처산업의

비리로, 모든 코스닥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. 따라서 벤처의 지

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. 벤처기업으

로 코스닥에 등록한 회사가 일련의 벤처비리로 인식이 나빠지자 벤처라는 꼬리표를 떼어

낼 방법이 없는가를 찾는 희극이 다시 연출되도록 해서는 안된다.

셋째,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

다. 얼마전 증권거래소는 80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및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

했다. 이 발표에 의하면 20여 년간 내놓은 50건에 달하는 정부 대책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

한다.

이것은 1년에 두 세 차례씩 거창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만큼 우리 경제나 증권시장이

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, 일시적 대증요법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

잘 보여주는 것이다. 지속적인 코스닥시장 육성책이 마련돼 국내외 투자자가 안정적 투자

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코스닥지수가 천장부지로 치솟던 시절 동네 통닭집의 간판이‘코스닭’으로 바뀌었다는

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. 그러던 것이 불과 2년여 만에 이제는 코스닥에서 기업가치

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을 떠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다. 회사의

주식을 어디에서 거래할 것인가도 유행을 타는가 싶어 쓸하다.

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지만 분명한 점은 코스닥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

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. 따라서 차기정부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펼

쳐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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